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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색, 감각이 교차하는 시간”…그로스만 ‘비포 더 라이트’展
뉴스1 김정한 기자 | 2025. 5. 23. 10:06

독일의 대표적인 추상화가 헬렌 B. 그로스만의 개인전 ‘비포 더 라이트’(Before the Light, 빛 앞에서)가 6월 4일부터 28일까지 김
리아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그로스만이 한국에서 갖는 두 번째 개인이다. 작가 특유의 빛과 색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한층 깊이 있게 선보인다. ‘빛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마주한 빛과 색채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에서는 2010~2022년에 제작된 회화 22점이 소개된다. 하늘과 지평선에서 영감을 받은 색채는 산의 능선이나 일렁이는 태양
빛을 연상시키며, 색의 흐름 속에서 빛의 스펙트럼을 체험하게 한다. 관객은 그로스만이 추적해 온 빛의 여정을 따라가며, 색과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감각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

작가는 빛을 단지 회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관람객이 ‘느끼고 마주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그의 회화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작
품을 통해 빛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도록 유도한다. 색과 빛은 어둠과 밝음을 넘나들며 감각적인 몰입의 순간을 끌어낸다.

그로스만은 “내가 회화에서 관객들이 무언가를 연상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은 관객의 차례가 시작된다”라고 말한다.

이 여정은 시각을 넘어 몸과 마음으로 확장된다. 그로스만은 전시 기간 중 한국을 직접 방문해 관람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
빛을 느끼는’ 체험으로 기획된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회화와 명상이 결합된 이 경험은 관람객이 작품 너머의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빛과 색, 감각이 교차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공간과 존재를 사유하는 체험으로 이어진다. 그로스만의 작품은 명상과 결
합되어 관람객과 예술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진정성 있는 교감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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